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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 동정

에셀티가 짐벌 일체형 카메라로 이 시장 세계 1위 기업 DJI에 도전장을 던졌다. 

에셀티는 12월 리모뷰 K1을 한국, 미국, 유럽 등 세계시장에 출시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.

 에셀티  
짐벌 일체형 카메라로 세계 1위 시장 도전 

에셀티는 고프로와 같은 타사 액션캠을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짐벌 리모뷰 S1을 출시한 후 1

년 만에 리모뷰 K1을 선보였다. 

짐벌이란 주변 움직임에 관계없이 기기나 장비가 수평으로 놓이도록 전후좌우 방향축에 대해 

회전을 허용하는 회전 허용 지지틀을 말한다. 액션캠에 짐벌을 붙이면 좀더 흔들림 없이 안정

감있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. 영상이 고해상도가 될수록 흔들림 보정을 위한 짐벌 필요성은 

높아지고 시장 규모도 매년 200%씩 급성장한다. 

에셀티는 이번엔 카메라까지 자체 제작, 일체형 짐벌 카메라를 선보였다. 액션캠, 짐벌을 따로 

준비할 필요 없이 리모뷰 K1 한 대만 있으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.

김신호 에셀티 대표는 “짐벌 일체형은 한 

손으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

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사용시간도 늘었

다”면서 “사이즈도 작아져 가지고 다니기 

편하고 액정표시장치(LCD)를 장착해 찍은 

영상을 확인하기 편하다”고 설명했다.

가격대도 짐벌과 액션캠을 각각 구매할 때

보다 저렴하다. 보통 시장에서 인기리에 판

매되는 짐벌이 300달러, 액션캠은 400달

러로 짐벌 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해선 700

달러가 소요됐다. 짐벌 일체형 리모뷰 K1

는 399달러로 비교적 경제적이다. 에셀티

는 짐벌 일체형 카메라 분야 세계 시장 1위

를 목표로 삼았다.  

김신호 대표는 “회사는 한국을 본사로 미

국법인을 두고 있고 유럽 판매 법인도 설

립 중”이라면서 “세계시장에서 1위 자리를 

목표로 부단히 준비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

에셀티는 해성옵틱스 계열사다. 해성옵틱

스는 모바일용 렌즈와 카메라 모듈을 생

산, 대기업에 납품하는 광학 전문 기업이

다. K1 카메라 렌즈는 해성옵틱스 자회사

에서 공급한다.

카메라 부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해성옵

틱스는 에셀티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, 제

품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돕고 있다. 

출처- 전자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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